
삼성석유화학 부사장 공영건 승진
삼성 , 부사장 25명 등 임원 363명 승진 … 삼성종합화학 전무 박오규

삼성은 2003년 1월17일 이재용 상무보를 상무로 승진시키고 25명을 부사장으로 올리는 등 역대 최대인 총

363명의 임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삼성석유화학 부사장에는 공영건 씨, 삼성종합화학 전무에는 박오규 씨 등이 승진했다.

부사장 승진이 25명, 전무 승진이 26명, 상무 승진이 121명이며 상무보는 2002년보다 49명이 늘어난 191명이

승진했다.

삼성의 임원승진은 2003년 사상최대의 영업실적을 거둔데 따른 인사보상의 성격이 짙으며 앞으로 실적중심

인사와 경영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사장 승진자가 2002년 13명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은 앞으로 삼성의 경영을 이끌어갈 CEO 후보군을

두텁게 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부사장 승진자의 25명에 해당하는 16명이 기술직(11명), 영업직(5명)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다.

또 승진자 중 일반적인 인사기준에 비해 조기에 승진한 이른바 발탁 대상자도 총 76명으로 전체의 2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임원 승진자의 평균 연령은 45.9세로 낮아져 역대 최연소를 기록했으며 전체 임원 중 40대가 차

지하는 비중은 인사 전의 59%에서 67%로 대폭 높아져 40대가 임원의 주력세대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이현정 씨 등 3명의 여성을 임원으로 신규 발령하고 기존 여성 임원 6명 중 3명을 승진

시켰으며, 외국인으로서는 삼성전자 미국 현지법인 휴대폰 판매 책임자인 피터 스카르진스키(47)씨가 유일하게

임원 승진자로 기록됐다.

승진자 중 석·박사는 35%인 126명이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임원 중 석·박사의 비율은 사상최초로 30%

선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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